
[늘사랑교회 새벽 말씀 묵상]                                                              2026년 7월 17일 (금)
막연한 두려움에서 지혜로운 준비로

본문: 창세기 41:17-36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mrxIupzZdzI?si=ZZETfdc_tTrhQgbG(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종종 극도의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

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살진 일곱 암소를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기괴한 꿈을 연달아 두 번이나 꾸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고 깊은 불안에 빠졌

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막 나온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 담대히 선포합니다. 미래의 주인은 

애굽의 왕도, 자연의 법칙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흉년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두

려움에 떨게 하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생명의 양식을 비축하여, 다가올 환

란을 능히 이겨낼 피할 길과 대안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영성은 단지 미래를 알아맞히거나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에 곡물의 오분

의 일을 비축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듯,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생명

의 대안을 만들어 냅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에,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불안한 미래가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당장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기도의 무릎을 느슨하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비축 창고'를 열고, 일터

와 가정에서 성실한 전문성으로 오늘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흉년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영적 

요셉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관찰]
1. 요셉은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의 의미가 결국 하나이며, 누가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선

포합니까? (창 41:25)

2. 요셉은 다가올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여, 풍년의 때에 애굽 땅의 곡물을 얼마만큼 거두어 저장하자고 지혜

로운 대안을 제시합니까? (창 41:34-36)

[삶의 적용]
1.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2.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여,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비축해야 할 '은혜'는 무엇이며,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할 '실제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비축하고 성실함으로 내일

을 준비하여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https://www.youtube.com/live/mrxIupzZdzI?si=ZZETfdc_tTrhQgbG

